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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peer support on conduct behavior and withdrawal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 The subjects included 461 students(boys 51%, girls 49%) from 

the 1st to 3rd grades of middle school in Seoul. Conduct behavior and withdrawal was measured by the Korean Youth Self 

Report and the Conners-Wells’-Adolescent Self Report Scales. Negative automatic thoughts were measured by the Korean 

Children Youth Automatic Thoughts Scale. Using Amos 2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The finding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that peer support had an impact on conduct behavior and withdrawal. Peer support 

contributed to a reduction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s. Negative automatic thoughts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peer 

support and withdrawal or conduct. We suggest that peer support affects conduct behavior and withdrawal through negative 

automatic thought. We also found gender differences; compared with girls, boys received less support from peers. They also 

had lower levels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nd withdrawal than girls. The further study should be considered to provide 

more correlation factors of pee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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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2차 분리화가 

보여지는 시기로 유아동기의 안정된 자기인식과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습득의 영향을 받는다. 부모와

의 관계를 안전기지로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학령기에 이

르면 또래관계가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부각되기 시작하

고 중학교 시기는 친구들과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평

균시간이 부모와의 시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 청소년기

에 최고조에 이른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친구와의 접촉은 

한 개인의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S. Asher 

& J. Parker, 1989). 또래관계는 근본적으로 수평적인 관

계로 청소년은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감을 형성하

고 심리․사회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W. Hartup, 1989). 

또래관계 문제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에 큰 영향력을 미

칠뿐 아니라 학교부적응과 여러 행동적이고 임상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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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의 원인이 되어진다(J. Parker & S. Asher, 1987; C. 

Ulmann, 1957). 초등학교 시기의 또래거부 경험은 품행

장애의 조기출현의 위험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M. Shari, D. John, M. Anne, & B. Karen, 2002). 또한 

발달단계에 따른 성장곡선분석에서 아동기 또래거부는 

청소년들의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

인으로 있었다(J. Coie, R. Terry, Lenox, J. Lochman, & C. 

Hyman, 1995). K. Kim and K. Kim(2005)의 연구에서 또

래괴롭힘이 사회적인 위축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주관적인 평가와 내용이 포함된 부정적인 내용의 

독백과 대화와 같은 내면적 언어로 또래관계에서의 소외

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며(Y. 

Lee & J. Lim, 2011) 청소년 전기에서 중후기로 갈수록 높

아진다. 또래애착은 부모애착에 비해 부정적 자동적 사고

에 더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고(J. Kim, 2010) 친구들과

의 신뢰와 의사소통에서의 소외감을 적게 느끼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J. Kim, 2008). 외현화 문

제행동인 품행장애는 청소년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이나 

우울 비행아 등의 공존병리군에서 흔히 보여지고 일반적

인 비행행위에서 심각한 양극성장애나 반사회적 인격장

애 범주까지 포괄되어진다. 품행장애 청소년은 일반적으

로 사회적 애착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정상적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H. Kaplan & B. Sadock, 1988). 낮은 자

존감과 다른 사람의 감정, 바램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결

여되어 있고 자신의 냉담한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

지 못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T. Moffitt, 1990). 

또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수준이 높을수록 비행행동에 

허용적이며 비행경험의 빈도가 높은 등 정신병리와의 관

련성이 높아(P. Leung & M. Wong, 1998) 주의를 요한다. 

위축은 공격적인 행동에 비해 수줍음이나 소극성 정도의 

문제로 보여져 간과되기 쉬우나(J. Lee, 2009) 비행아에 비

해서도 또래관계에서 소외되어 있고 지속된다면 보다 심

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 청소년기 내재화 문

제행동인 사회적 위축은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기이해, 

높은 우울, 불안과 관련이 높아 대인관계, 문제행동, 또래

거부 등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성인기에서 

사회적 고립 및 회피성 정신장애, 학업실패, 실직, 자살시

도, 범죄행동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W. Oh., K. Rubin, 

J. Bowker, C. LaForce, L. Krasnor, & B. Laursen, 2008).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잘 의식되지 않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며 촉발된 

사건 또는 환경적 자극에 의해 의식되지 않은채 사고작용

의 정서적 결과만으로 인식된다(A. Beck, 1988). 자동적 

사고는 애착과 연관된 작동기제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감

정과 연관되어 있는 사고의 왜곡과 자기에 관한 정보, 미

래에 대한 기대나 예측, 사건들의 원인에 대한 귀인이나 

추론과 관련된 자기 인지도식은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미

친다(M. Weishaar, 2007).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도식은 학령기와 성

인기를 거치며 주요한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형, 

확장되고 또래관계 역시 영향을 미친다. 인지적 왜곡은 

과민화된 반응으로 볼수 있으나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

는다면 자동화되어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사회불안

인지는 위축에 적대적 인지는 품행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간적으로 불안인지는 미래에 중심을 두며 불안정

적이고 위험에 집중한다. 반면 우울인지는 과거가 중심으

로 안정된 상태이고 상실과 실패가 주를 이룬다(K. Ronan 

& P. Kendall, 1997).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내재화 행동

문제에 47%, 외현화 행동문제에 26%로 설명력을 보였고 

내재화 증상에 대한 특수화된 관련성 뿐 아니라 비행의 

공존집단, 품행행동과 관련해 더 많이 나타났다(Y. Ha, 

2006). 또한 스트레스에서의 변이와 정서행동문제들 사이

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었다(F. Eirini & P. Constantina, 

2014). 또래거부 등의 부적자극은 우울과 사회불안 인지,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인지와 같은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증가시킴으로 문제행동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는 

문제행동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의 주

제가 되어왔다(S. Cohen & H. Hoberman, 1893; E. Dubow 

& J. Tisak, 1989; J. Varni, L. Rubenfeld, D. Talbot, & Y. 

Setoguchi, 1989). A. Cauce, C. Mason, N. Gonzales, and 

Y. Hiraga(1994)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또래지지에 대한 

민감성이 상승되는 시기로 또래관계와 사회적 위축의 관

계에서 자동적 사고는 유의미한 매개변인으로 있었다(J. 

Lee, 2009). 또한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공격성의 정적 상

관관계를 보고하였는데(J. Park., & H. Choi, 2005) 공격성

은 품행문제를 선행하는 요인으로 있다. 그리고 남녀 청소

년에서 또래애착과 자동적 사고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Y. Lee., & H. Lim, 2011, J. Kim, 2010). 또래

애착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위축, 신체증상, 우

울, 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

행, 공격성, 내재화와 외현화문제, 총 문제행동에서 유의

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H. Hyun, H. Doh, 2008; H. 

Kim, 2005). S. Robert(2008)는 집단괴롭힘은 또래집단의 

지위, 사회적 지지와 우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았고 또

래집단을 일반아, 인기아, 혼합형, 무시아, 거부아로 나누

었다. J. Coie, K. Dodge and Coppotelli(1982)의 또래지

위에 따른 행동특성 연구에서 거부아는 파괴적 행동특성

을 보였고 무시아는 위축성향이 강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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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소년기 또래관계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 문제

행동간 관련성이 높고 또래애착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은 문제행동 하위범주 전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청소년의 위축으로 인한 학교부

적응 문제와 학교폭력, 비행 등의 품행행동 문제는 청소

년의 사회성 문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병의원이나 상

담실에 의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또래지지가 내재화 문제행동인 위축

과 외현화 문제행동인 품행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부정적 자동사고의 직간접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적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지지가 위축과 품행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자동

적 사고가 매개역활을 하는지 알고자 하였다. 그리고 또

래지지에 있어 성별차가 보고되고 있고(S. Harter, 1985)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또래지지가 보여졌다(C. Bo-

khorst, S. Sumter, & P. Westenberg, 2010). 또래관계 문

제의 위험수준의 분석결과에서도 남학생이 고위험군과 

잠재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 심각한 정도의 또래관

계 문제를 보다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여학

생에 있어 또래관계에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은 남

학생에 비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됨이 보고되었고(H. 

Lee., & H. kim, 2011) 반면 비행행동을 하는 여학생에 있

어서는 더 심각한 정서 행동적 문제가 지속됨을 보여주었

다(S. Kataoka, B. Zima, D. Dupre, K. Moreno, X. Yang 

& J. McCracken, 2001).그러나 성별조절에 대한 여러 연

구결과들에서 일관적인 성별차를 보고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모형에서 성별간 경로 계수의 차이를 검증할 필요성

이 있었다.

또래지지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학생이 초

등학생에 비해 매우 높았는데 스트레스 반응은 자신을 지

키기 위한 강력한 보호기전이나 다면적인 생리반응이 지

나치게 강렬하거나 오래 지속될 때 이는 신체적 증상을 

일으키고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한다(W. Choi, 2006). 

성별,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요인 중에서 또래

지지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완충하는 역활을 하고 있었

다(R. Misra, M. Crist, & C. Burant, 2003). 생애 스트레스

의 부정적인 영향을 또래지지가 완충시키고(A. Cauce, C. 

Mason, N. Gonzales, & Y. Hiraga, 1994) 많은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와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개인의 성격과 같은 공변량을 조절하였

을 때도 결과가 동일하여 개인내적 특성의 영향력과 독립

적으로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M. Argyle, 

M. Martin & L. Luo, 1994; E. Diener & E. Seligman, 

2002). 위축과 관련성이 높은 우울과 품행행동문제가 포

함되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의 

정서적 환경과 비행친구와의 교류 등의 또래 환경요인의 

개선이 우선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K. Oh., E. Kim., R. 

D., & Y. Eoh, 2005). 사회적 지지원은 부모, 친구, 교사로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인 지지를 포함하

고(S. Park, 2000; J. Lee, 2011)사회적지지 수준이 낮은 청

소년들은 불안, 우울, 수면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M. Dumont & M. Provost, 1999) R. Minna, L. Tiina, M. 

Mauri, P. Mirhami and K. Rittakerttu(2010)은 낮은 사회

적 지지와 청소년의 우울과 반사회적 행동에 연관성을 보

고하고 있다. 특히 또래지지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갈

등, 가족유대감과 우울과 불안, 위축행동, 공격성과의 관

계에 있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 Kim, 2013). 그리고 품행행동과 관련된 폭력 가해자, 

피해자 및 가해․피해자그룹에서 보호요인으로 다변량 

분석에서 피해․가해그룹들과 또래지지 사이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고 역경에 부딪혔을 때 심리적 안녕을 증진시

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K. Melissa & L. Dorothy, 2007). 

몇 명의 좋은 친구들은 또래거부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

터 보호요인이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부당한 아동

들의 외로움은 적어도 한명의 친구와 높은 질의 우정을 

나누고 있다면 감소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완충효과는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에서 

안전감을 획득하고 친밀한 친구를 통해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생리적으로도 위협적인 상태가 감소

되고 조절이 강화되어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P. Ellen, R. Marianne, H. Antonius, & W. Carolina, 2011). 

품행장애는 아동, 청소년의 6-16%를 차지할 정도로 흔

히 진단되어지고(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있는데 비행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낮은 사회 경제적 수

준과 연관된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많고 비행과 

관련된 정신병리에 관한 연구는 일부에 그치고 있다(V. 

Robert, 2003). 정신장애분류 5판(Diagnostic and Statis-

tical Manual, DSM-5)에서 품행장애는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라는 새로운 범주로 옮겨가 나뉘어있던 진

단명들이 호발연령이나 원인, 기전과는 관계없이 품행장

애, 반사회장애가 도벽, 방화벽기타 충동장애가 함께 묶

이게 되었다(S. Jung, 2013). 한편 품행행동을 정신과적 장

애라기보다는 또래관계로부터의 압박, 부모와 가정에서

의 부정적 영향, 사회문화적 불이익에 대한 반응으로 하

위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배경 등으로 개념화함으로써 품행

장애의 문제가 사회적 시각으로 이해되기도 하여(H. Jhin, 

K. Kim, & J. Lee, 1998) 정신병리와의 관련성과 일반적으

로 청소년 비행과 통용되는 개념(K. Kim & H. Lee, 2002)

이 혼용되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괄하여 총칭

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 중 품행장애는 가장 파괴적이며 



4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32권 6호 2014

- 62 -

타인에 대한 공격성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며 근래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자살 등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발전할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고 흡연 등의 물질남용, 양극성 장

애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행동문제로 예

방적인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청소년의 상호우의

의 정도는 또래관계에 특히 중요하며 괴롭힘을 당하는 청

소년이 친구가 꼭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괴롭힘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우정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

에 부딪히고 공격성이 있는 그룹과 위축그룹 비교시 위축 

하위집단에서 고독감과 사회적 불만이 보다 높았다(Je-

ffrey, G. Parker, R. Steven, & Asher, 1993). D. Perry, S. 

Kusel, and L. Perry(1988)는 집단 괴롭힘 피해를 입은 아

동이 갖는 공격성과 또래 거부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공격성과 피해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발견하

였고, 집단 괴롭힘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가 가장 공격적

인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같은 맥락으로 

D. Olweus(1997)는 또래 폭력의 피해자를 수동적 피해자

와 공격적 피해자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공격적 피해자는 가해자와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갖

고 있으며, 공격받았을 때 반격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 Dodge and D. Somberg(1987)도 따

돌림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또래관계에서 문제행동을 

보임으로써 자신을 의도적으로 해치려는 것으로 지각된 

또래의 행위에 대해 방어나 보복을 한다고 밝히고 있어 

내외현화 행동문제간의 공병과 상호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의 

37.5%가 지난 12개월 동안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슬

픔이나 절망감을 느꼈던 적이 있고, 19.1%는 지난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는 청소년의 10.4%가 

인터넷 중독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의 인터넷 

중독률인 6.8%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그뿐 아니라 한국 

10~30대의 가장 높은 사망원인은 자살이고, 한국 성인의 

자살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의 11.4%에서는 흡연 경험이 있으며 19.4%에서 

음주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울과 인터넷 중독, 

자살시도, 흡연과 음주, 폭력 등은 품행장애와 위축아 모

두에서 보여질 수 있는 건강행태로 청소년의 정서행동문

제에 접근할 수 있는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래와 

교사의 지지는 청소년기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사이

의 연관을 설명할 수 있는 매개 변인인 자존감에(K. Feng 

& Y. Xuqun, 2013) 오랜시간 동안 정적 영향력이 있었다

(K. Melissa & L. Dorothy, 2007). 청소년 초기의 우정은 

성인 초기의 자아 존중감을 예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지

표로 자아개념과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도 핵심적 역

할을 한다. 청소년기는 부모의 지지가 여전히 주요한 요

인으로 영향력을 미치나 학령기 이후의 또래관계는 청소

년 중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비중이 증가하므로 또래관계

에서의 거부나 무시는 학교 부적응의 문제뿐아니라 건강

한 발달을 저해하고 심각한 정서행동문제로 이어질 수 있

어 예방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비행행동의 패

턴 중에서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행동이 아닌 성인기까지 

확장되는 경우 이는 청소년기 정신병리 증상들과 보다 연

관성이 높을 수 있고 성인기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기에 적절한 개입이 요구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와 연관된 변인들의 관련

성을 정리해 보면 또래지지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정서

행동문제 모두에 보호요인으로 있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

는 정서행동문제에 직간접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또래지지가 품행행동에 직접적 또는 부

정적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2> 또래지지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매개

로 위축에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3> 또래지지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 품행행

동 및 위축의 관계에서 남녀집단 간 경

로계수의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3년 8월 서울 1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

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전체 475부 중 1학년이 

160명(33.6), 중2학년이 154명(32.4), 중3학년이 161명(34)

였다. 이중 기입오류로 주요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14부

는 제외되고 총 46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남학생이 235

명 여학생이 226명이였다. 모와 부의 나이는 41세에서 45세

가 가장 많았고 모가 50.1% 부가 43.9%로 학력은 대졸이 부

(72.7), 모(67.4)로 가장 많았다. 부의 직업은 사무행정직이 

35.7%로 가장 많았다. 모는 47.7%가 주부로 직업군에서는 

역시 사무행정직이 13.4%로 가장 많았다. 함께 사는 가족수

는 4인 가족이 63.6%로 가장많았고 5인가족이 20.5%였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61.2%가 중간으로 평가하였고 학업성

적은 중간과 중하가 62.1%였다. 형제순위를 살펴보면 첫



5또래지지가 청소년의 품행행동과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

- 63 -

Peer

supports

Conduct

behavior

negative

automatic

thoughts

Withdrawal

Figure 1. Hypothetical Research Model

Peer

support

negative

automatic

thoughts

Conduct

behavior

Withdrawal

Figure 2. Hypothetical Alternative Model 1

Peer

support

Conduct

behavior

Withdrawal

negative

automatic

thoughts

Figure 3. Hypothetical Alternative Model 2

째아이 46.1%, 중간 아이 9.8%, 막내가 37.7%, 그리고 외

동이 6.4%였다.

2. 측정도구

1) 또래지지

사회적 지지 검사는 P. Nolten(1994)의 사회적 지지 척

도를 M. Lee(2001)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사회적 지지 척도는 하위영역을 

부모, 교사, 친구로 나누고 각 하위영역별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를 내용으로 하여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5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원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지지적이며 만족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 또래지지를 사용하였고 총 9문항으

로 Cronbach's α는 .89였다.

2) 청소년의 행동문제척도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T. Achenbach(1991)

가 개발하고 K. OH, H. Lee, K. Hong and Y. Ha(1998)가 

번안,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Report; K-YSR)의 행동문제척도를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위축 소척도를 사용하였고 내재화 문

제 전체신뢰도는 Cronbach’ α는 .92이였다. 

3) 부정적 자동적 사고

본 연구에서는 C. Schniering and R. Rapee가 2002년

에 개발한 아동기 자동적 사고척도(Children's Automatic 

Thought Scale: CATS)를 K. Moon, K. Oh and H. Moon

(2002)이 번안하여 재구성한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자동

적 사고척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사용하였다. 부정

적 자동적 사고는 우울인지(10문항), 적대적인지(5문항), 

사회불안인인지(10), 신체적 위협(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전체신뢰도는 Cronbach’ α=.96이다. 

4) 품행장애

Conners Rating Scales-Revised(CRS-R)복합검사품목

(Conners, 1997) 중 하나로 G. Bahn, M. Shin, S. Cho, and 

K. Hong(2001)에 의해 국내 타당화된 청소년용 단축형 

자기보고식 선별척도을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 품행장애를 사용하

였고 전체신뢰도는 Cronbach’ α= .88였다. 

3. 분석방법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설문대상자에 대한 기술

통계와 성별에 따른 독립 t-test를 하였고 pearson 상관분

석을 하였고 AMOS 20.0을 사용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

였다. 연구문제는 또래지지와 품행행동, 또래지지와 위축

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연구모형으로 또래지

지가 품행장애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부분

매개를 하는 경로와 또래지지와 위축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를 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Figure 1> 참조). 두 번

째, 대안모형으로 또래지지와 품행행동, 또래지지와 위축

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부분매개를 하는 경로

를 설정 하였다(<Figure 2> 참조). 세 번째, 또래지지와 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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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Female

1 2 3 4 1 2 3 4

1. Peers support 1 -.26** -.20** -.23** 1 -.35** -.31** -.24**

2. Negative 

automatic thought
1 .53* .44** 1 .54** .52**

3. Withdrawal 1 .34** 1 .42**

4. Conduct behavior 1 1

*p < .05, **p < .0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M(SD)

t
Male(235) Female(226)

Peers support 32.7(7.3) 35.2(6.8) -3.7***

Negative automatic thought 68.0(24.4) 74.1(23.9) -2.7**

Conduct behavior 10.9(7.9) 9.7(6.3) 1.7

Withdrawal 2.4(2.4) 3.0(2.3) -3.0**

**p < .01, ***p < .0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Main Variables

x2 df IFI TLI CFI RMSEA

Research model 40.22 13 .975 .946 .975 .066

Alternative model 1 39.47 12 .975 .941 .975 .069

Alternative model 2 45.06 14 .972 .943 .971 .068

Table 3. Fit index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행동, 또래지지와 위축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완전매개를 하는 경로로 설정 하였다(<Figure 3> 참조).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청소년의 또래지지, 부정적 자동적 사고, 위축, 품행장

애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전에 성별 차이를 알기위해 집

단평균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또래지지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 위축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품행행동에서는 두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모형 적용시 성별차를 구분한 그

룹간 비교는 아래와 같다(<Table 1> 참조).

2. 상관관계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래지지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위축과 부적상

관관계를 보였는데 상관률은 여학생이 보다 컸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품행행동과 남녀학생 모두에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는데 상관률은 여학생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 

위축과 품행행동은 남녀 모두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이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Table 2> 참조).

3. 구조모형분석 

이 연구에서 나타난 또래지지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 

품행행동 및 위축의 구조모형에 대한 전체 적합도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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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t

Peers support → Negative automatic thought -.27 -.30 .044 -6.16***

Peers support → Conduct behavior -.09 -.95 .041 -2.21*

Negative automatic thought → Conduct behavior .47 .45 .050 9.36***

Negative automatic thought → Withdrawal .19 .57 .016 12.3***

*p < .05, ***p < .001

Table 4.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of Paths in the Mediating Model

Path Indirect effect Sobel test(Z)

Peers support → Negative automatic thought →
Conduct Behavior -.13 -2.9*

Withdrawal -.05 -5.0*

*p < .05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 and Conduct Disorder or Withdrawal

x2 df IFI TLI CFI RMSEA

Baseline model 48.5 26 .979 .954 .979 .043

Measurement invariance 54.9 29 .976 .952 .975 .044

Table 6. Fit Index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Peer

support

-.95* Conduct

behavior

Withdrawal

.57***

 negative

automatic

 thoughts
-.30***

.45***

Figure 4. Pathl Cofficient of Research Model

연구모형과 대안모형1 Δx2 차이가 1일 때 0.75로 두 모

형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ΔTlI=5, Δ

RMSEA=-3으로 적합도가 보다 우수하였고 자유도가 큰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 대안모형2는 연구모형에 내재된 

모형으로 Δx2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으며 Δx2의 차이가 

5.83, Δdf=1로 유의미하여 자유도가 더 작고 ΔTlI=3, Δ

RMSEA=-2로 우수한 연구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

다. 따라서 친구지지와 품행장애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

적 사고가 부분 매개하고 친구지지가 위축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완전 매개하는 모형이 지지되었다

(<Table 4> 참조).

1) 매개효과 검증

앞서 분석된 구조모형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간접 

경로에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sobel test

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검

증결과, 친구지지와 품행장애 및 위축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2) 남녀집단간 경로계수의 차이검증 

성별이 또래지지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 품행행동 및 

위축간의 관계에서 남녀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 요인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하고 각 집단의 요인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제약모형으로 하여, 두 모형간의 적

합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Table 6>에서 기저모

형과 제약모형의 x2값의 차이는 6.4, △df=3으로 유의하지 

않아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고 구조 동일성 검증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다. 집단간의 경로계수는 <Table 7>에 제

시하였다. 구조 동일성 검증은 각 집단의 경로계수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한 기저모형과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제약모형을 비교로 측정동일성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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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Path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t

Male

Peers support → Automatic thought -.42 -.44 .062 -67***

Peers support → Conduct behavior -12 -1.1 0.72  -1.6

Negative automatic thought → Conduct behavior .51 .45 .082 5.5***

Negative automatic thought → Withdrawal .18 .54 .022 8.4***

Female

Peers support → Automatic thought -.38 -.38 .067 -5.6***

Peers support → Conduct behavior -.03 -.03 .058  -.51

Negative automatic thought → Conduct behavior .51 .55 .066 7.8***

Negative automatic thought → Withdrawal .21 .59 .022 9.3***

***p < .001

Table 7.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of Paths in the Mediating Model

x
2

df IFI TLI CFI RMSEA

Baseline model 54.9 29 .976 .952 .975 .044

Structural invariance 56.6 33 .978 .962 .978 .039

Table 8. Fit Index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 x2 df TLI

Peers support → Conduct behavior  .79 3 -.008

Peers support → Negative automatic thought 1.52 3 -.006

Negative automatic thought → Conduct behavior 1.34 3 -.007

Negative automatic thought → Withdrawal 1.10 3 -.007

Table 9. Nested Model Comparisons

모형과 집단 간 등가제약모형의 적합도 지수 차이는△

x2=1.7, df=4, △TLI=10, △RMSEA= -5로 집단 간 등가제

약이 성립하였고<Table 8>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이 모형

에서의 세부 경로계수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9> 참조).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1-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우관계

에서의 지지가 품행행동과 위축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부정

적 자동적 사고가 이 사이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고 성별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집단에서 또래지지가 품행행동에 미치는 직

접적 영향력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미치는 간접

적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 Beck and G. 

Emory(1985)와 여러 연구결과들을(T. Oei, E. Hibberd & 

O'Brien, 2005; S. kwon & T. Oei, 2007) 종합해 볼때 부정

적 경험과 병리적 증상을 매개하는 자동적 사고의 효과가 

보여지고 친밀한 몇 명의 또래관계는 또래거부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요인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Ellen et al., 2011)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수 

있다. 또래관계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친밀한 우정의 긍정적인 질은 정신 

건강 기능의 보호로 제공될 수 있음이 제안되고 있다(A. 

La Greca & N. Lopez, 1988; E. Vernberg, D. Abwender, 

K. Ewell, & S. Beery, 1992).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는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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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우울 등 문제행동과 부적응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J. Kupersmidt & J. Coie, 1990). 자신이 또래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상황적 곤란을 자신의 

안정적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귀인하는 성향이 높고 또

래로부터 거부되는 아동 역시 사회적 실패를 내적이고 안

정적인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어(S. Graham & J. 

Juvonen, 1998) 또래관계의 문제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우정의 질에 대한 

평가는 비행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 보다 교우관계 문제가 

많이 보여진다는 보고와 또래애착에서 차이가 없음이 밝

혀지는 등 일관적이지 않다(M. Claes & R. Simard, 1992; 

M. Gillmore, J. Hawkins, L. Day & R. Catalano, 1992). 

M. Claes and R. Simard(1992)는 이들의 우정에서 고립, 

거부, 조롱의 감정을 포함하여 가장 친한 친구와 높은 수

준의 갈등을 보고하였고 P. Giordano, S. Cernkovich and 

M. Pugh(1986)도 비행집단은 그들의 친구들에 의해 압박

을 더 느끼고 친구들에게도 압박을 가한다고 보고하고 있

어 여러 명의 또래 관계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

되고 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우정이 자신이 속해있는 비

행집단 내 규율과 의리를 지키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상황 등에 국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비행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비행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보았고 결과적으로 비행친구의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

는 비행행동의 유의미한 감소가 보여지지 않았고 이는 전

체집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하고 있다(D. Yang & Y. 

Lim, 1998). 

이 연구에서 초기 연구모형에서 또래지지는 품행행동

에 직접적 영향력이 유의미하였으나 성별간 경로계수 차

이는 또래지지가 품행행동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는 경

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아 비행경험이 있는 청

소년에서의 복잡한 교우관계 양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

으며 또래지지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간접적으

로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완화하는 것을 통하여 품행행동

의 감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또래지지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내현화 

문제행동인 위축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위축행동에 직

접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고(J. Lee, 2009) 이 

연구에서 또래지지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완충

역활을 하였다. 자동적 사고는 부정적 생활사건과 역기능

적 신념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고 문제행동과 연결되

어진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은 내적표상에 

영향을 주고 이후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J. Bowlby, 1973; S. Freud, 1958; O. Kernberg, 1975; M. 

Klein, 1932) 또래지지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감소시키

고 위축행동에도 간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위축은 개인의 소극성 수준의 문제로 쉽게 간과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소외와 단절은 향후 보

다 심각한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고 교우관

계가 중요해지는 청소년기에 또래소외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자연히 증가시키고 자기유능감에 손상을 끼치며 

외로움과 낮은 자존감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며 우

울해지기 쉽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품행행동보다 위축

에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외현화문제행동보다 내재화 문제행동와 

보다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 

셋째, 또래지지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완화시키는 영

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여학생에 있어 부정

적 자동적 사고가 품행장애와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

학생보다 높았으나 모형의 동일성 제약시 유의미한 수준

의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C. Bokhorst et al.(2010)의 연

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급우들로부터 더 높은 수준

의 지지를 받는 것을 보고하고 있고 다른 연구들에서 가

까운 또래지지에 있어 성별차이를 언급되고 있어(S. Harter, 

1985) 동일하였다. 그러나 여학생은 부정적 자동적 사고

와 위축에 있어서도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를 유의

하여 상대적으로 경로계수에서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연구모형에서는 또

래지지가 품행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유의하였으

나 남녀집단을 구분한 모형에서의 해당 경로는 유의한 수

준에 이르지 못하여 남녀집단에서 또래지지와 품행행동

에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완전 매개효

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완화는 비행과 위축행동의 보호

요인으로 있는데 또래지지가 교사지지보다(S. Ju & Y. 

Lee, 2012)보호요인으로 영향력이 높았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완충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와 교사지지의 역활은 차이가 있으므로 건강한 학

교의 심리적 환경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건강한 상호관계를 위한 지침

들을 배우고 적용하는 내용을 교육과정안에 포함하는 것

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는 충동성이 높고 

조절수준은 성인에 비해 미숙하므로 통합적 사회적 지지

는 더욱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의 또래

와 교사의 지지와 가정의 부모지지를 포괄할 수 있는 접

근은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언젠가부터 치유(Healing)라는 단어가 한국사회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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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임상군에서조차 치료

장면까지 이어지는 빈도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학교에서의 학생간 폭력 등은 여전

히 문제로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또래거부는 학급분위기

와 거부아를 제외한 일반그룹에서의 또래 거부행동에 대

한 예방과 같은 사회적인 맥락안에서의 접근이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Ellen et al., 2011) 또래

와 가족지지는 괴롭힘의 결과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보다 적극

적인 학교 중재가 권고되었다(R. Catherine, H. Jenny, K. 

Emily & S. Stephen, 2011).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으로 소

외나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전체 분위기와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 시스템에 기반하여 개인의 위축이나 품행문제 등

이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고 나아가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상호간의 존중 등의 학교질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관련 국가사업으로 교육부와 여

성부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실

시해 왔던 또래 상담사 사업이 있었고 학급과 학교내 또

래간 정서적 지지자를 양성하였고 이는 또래지지를 강화

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정신건강을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는 의학적 

모형에서는 임상군을 위한 진단, 치료와 질병의 원인의 

발견에 중점을 두게 된다(Y. Kim, 2007). 그런데 이에 정

의되지 못한 경미한 경계군이나 일반군에서 일상의 사건

에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학업부진 등의 다른 문제

로 드러나는 청소년들도 많다. 세계보건기구는 정신건강

이 사회경제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정신

건강은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 이상의 것이라고 적극적으

로 정의하고 있다. 정신건강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깨

닫고, 삶에서 발생하는 정상적 범위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으며, 생산적으로 일을 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개인이 속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의 상태로(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

다. 근본적으로 청소년기 학업성적이 우선시되는 학교환

경에서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과 타인에 대한 존중 등의 

기본적인 관계질서는 등한시 되기 쉽고 성적여하를 막론

하고 스트레스 수준과 언어폭력 등의 공격성이 높아 학교

에서의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계기술과 

도덕성 함양등의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 지침들

이 보다 제자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품행장애는 구속, 약물 사용, 학업적 어려

움에 있어 높은 위험요인으로 있으며, 일반적으로 많은 

일반적인 치료에 저항하는 지속적인 장애로(B. Lahey, R. 

Loeber, E. Hart, & P. Frick, 1995) 비행집단속에서 문제

행동이 학습되고 강화되는 경우가 많고 선행연구에서 청

소년기에 위험한 결정은 인지적 미숙보다는 친구들의 영

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고되는 등(Furby & Beyth-

Marom, 1992; Gardner & Steinberg, 2005)비행친구는 문

제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

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건강한 또래

집단에서의 지지와 상호작용을 통한 부정적 자동적사고

를 완화시키고 타인에 대한 공감, 문제해결능력 등을 높

힐 수 있는 집단중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축아

에 있어서는 또래관계 적응에 적절한 자기주장 등의 사회

기술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외 내외현화 

문제행동은 공병이 많아 개별적인 선별과정을 거쳐 또래

집단 중재를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

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실

질적으로 품행행동과 위축의 유형에 따른 개입방법이 보

다 연구되어 질 수 있다고 보여지며 부정적 자동적사고에

서 보여지는 반추 등의 몇 가지 전형적인 패턴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안

정된 애착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므로(V. Flo-

rian, M. Mikulincer, & I. Bucholtz., 1995; S. Kim, 2000) 

또래와 부모지지의 상호작용과 자동적 사고의 하위영역

에 따른 영향력 등 본 연구에서 보다 다루어지지 못한 내

용들은 후속연구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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